
인조섬유의 성장예측 

 

본고는 미국「필립스」섬유회사의 사장인「헤드」(A. J. HEAD)씨의 글을 

번역 요약한 것으로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인조섬유의 성장 예측을 설명하

고자 하는 것이다. 

섬유공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섬유공업이 확장되는 산업으로 발전하

고 섬유류 특히 의류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석유화학이나 그 이외 원료의 불충분한 공급이 방직섬유의 부족

상태에 직결됨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아랍국가들의 석유 금수조치로 

말미암아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겨 일어난 비사우이기는 안정된 것으로 알

려졌지만 미국내의 에너지 개발을 저해시키는 제한요소라든가 천연가스의 

문제등 국가의 통제에 좌우되는 제반문제들은 앞으로의 당면과제가 될 것이

다. 아랍국가들과 그 외의 산유국들에 의하여 인상책정된 원유의 고가는 미

국내에서 생산되는 저가의 원유와 평균한다 할지라도 섬유원료에 대한 인사

오딘 가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와 그에 수반되

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는 오랜시간이 필요하고 복잡하므로 섬유에 대한 

공급 전망과 성장예측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미국내에는 섬유생산공장의 절감에 영향을 받게 될 250만명의 인구가 인

조섬유와 방직 및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인조섬유 생산공장은 미국내 

석유의 약 1.0%(상당량의 가스 포함)를 사용하는 반면 미국의 방직공장에서 

사용되는 섬유전체의 70%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 1.0% 중섬유원료로 사용

되는 것은 ½이하이며 그 나머지는 원료로서 섬유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

지로 사용된다. 1973년에는 인조섬유가 미국내의 방직공장에서 소비한 모든 

섬유의 70%를 차지했고 면은 29%, 양모는 1%이며 견과 린넨은 거의 소비가 



없었다. 그럼 섬유경제사무국(Textile Economics Bureau)에서 발표한 1973년도

의 섬유소비량 표를 살펴보자 이 섬유들의 대다수는 미국내의 생산업자들에 

의하여 공급되었으며 많은 외국의 생산업자들은 미국의 시장으로부터 물러

나게 되었다. 

<표 1>을 보면 1973년도에 있어서 인조섬유의 총소비량은 폴리에스터가 

25억 8천만 파운드로서 가장 많으며 나일론이 17억 5천만, 레이온이 8억 4천 

5백만, 아크릴이 6억 2천 5백만, 그리고 아세테이트가 4억 2천 5백만 파운드

로서 소비량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미국의 섬유 추정소비량(수입포함) 

 

 

미래의 전망 

1974년에서 1978년까지 남캘리포니아주의 방직공장주들이 특히 관심을 두



고 있는 인조섬유의 소비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전망은 직접 

시장조사를 하여 얻어진 가장 유용한 정보임을 말해둔다. 중간 원료를 만드

는데 사용되는 석유화학에 의한 원료의 부족으로 섬유의 부적현상이 지속되

기 때문에 1974년에는 그리 현저한 소비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다. 1975년에

도 원료부족 현상이 어느정도 있게 되지 않을까하는 예측이 든다. 그러나 폴

리에스터의 경우 나일론보다 더 빠른 원료의 호전이 예상되므로 사에서나 

스테이플에서 모두 나일론보다 이용력이 더 증가할 것 같다. 

1976년에는 섬유원료의 공급이 좀더 개선되리라고 기대한다. 공장의 수요

는 나일론에서 보다 폴리에스터에서 더 증가를 보일 것이며, 그것은 폴리에

스터의 중간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원료가 더 빨리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1975년에서처럼 76년에도 나일론은 카페트용 실이나 스테이플에서 나일론의 

중간 원료에 필요한 특수한 원료에 의존하게 되며 만일 이것이 구현되지 못

하면 소비량은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1975년부터 1978년까지 폴리에스터의 

소비증가 추세는 그런대로 유지될 것 같다. 그것은 폴리에스터의 중간원료가 

되는 기본원료인 에틸렌과 파라키실렌의 공장 확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1977년에는 방직용 실과 섬유의 사용이 늘어나 공급과 소비 그리고 분배의 

소통과정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1978년에도 폴리에스터의 소비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원료 및 석유화학기계의 용량이 더욱 빨리 증가된다면 계속

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일론은 대부분이 카페트용 실과 

스테이플의 증가를 보이며, 레이온의 실은 감소하고 스테이플이 7%의 증가

를 보이며, 아크릴은 완만한 증가를 보이나 아세테이트는 74년부터 78년까지 

계속 4억 3천 5백만 파운드를 유지할 것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각 섬유의 연평균 증가율은 매우 흥미가 있다. 폴리에

스터의 경우 방직용 실이 7.2%, 스테이플이 7.6%, 그리고 나일론에서는 카페



트용 실이 10.4%, 카페트용 스테이플이 10.6%가 된다. 1973년에서 78년까지 1

인당 평균 섬유소비량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속에는 천연섬유와 인

조섬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섬유의 1인당 소비량은 원료 부족으로 

인하여 1975년까지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76, 77, 78년으로 감메 따라 섬유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인구도 증가하여 78년에는 2억 2천만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근래에는 인조섬유의 가격 인상에 대한 많은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데 다음은 세가지의 중요한 인조섬유에 대하여 1967년도를 100%로 기준한 

1963년에서 1973년까지의 가격지수이다. 

○ 폴리에스터사(150데니어를 근거로 함)는 1963년의 128에서 1973년에는 

66으로 지수의 감소를 나타냈음 

○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2
11 데니어의 스테이플을 사용)은 1963년의 196에서 

1973년에는 66으로 감소되었음. 

○ 나일론사(70데니어를 기준)는 1963년의 123에서 1973년에는 77로 감소되

었음. 

원료의 가격인상으로 상승된 최근의 물가 앙등을 참작하더라도 이들은 

1967년의 가격에 비하여 훨씬 뒤 떨어지는 것이다. 가장 잘 알려진 품목인 

65% 폴리에스터/35%면 혼방의 남자용 셔츠를 보면 흥미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일반적인 셔츠의 가격은 1967년에는 5달러였고 1974년 봄에는 

6달러였다. 그러나 65% 폴리에스터 혼방직물 2.8평방야드의 가격은 32센트 

하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비섬유소섬유인 인조섬유가 오늘날 가장 값비싼 것 

중의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